
<2024 인천미술 올해의 작가(청년)> 전시에 참여할 작가를 선정하는데 있어, 총 12명의 
역량있는 작가들이 추천을 통해 제안되었습니다. 후보자 모두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
도로 충분한 역량을 지니고 있었기에, 심의 결과를 도출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. 

올해는 특히, 인천미술을 대표하는 청년 작가가 처음 선정되는 것으로 그 상징성이 높고, 
이후에 이어질 전시 프로그램에도 이번의 기준이 영향을 끼칠 것을 고려하여 심의위원간
에 다각적이고도 세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. 

심의의 기준이었던 탁월한 창작성과, 국내외의 활발한 활동, 작가로서의 지속가능성 외
에, 추가적인 기준, 특히 많은 요소들 중에서도 ‘인천’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중요한 점이
라는 데 심의위원 전원이 동의하였습니다. 이에 따라 인천 지역성과의 연계를 작품성 및 
발전 가능성과 동일한 비중으로 두고, 작가의 활동이 지역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
있으며, 지역의 요소들이 어떤 방식으로 창작의 언어로서 드러나는 것인지 세심하게 살
폈습니다. 이렇게 하여 1차로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작가들을 5명으로 좁힌 뒤, 재차 심
의위원간 의견 제시 및 심층적인 논의를 거쳐 2명으로 후보군을 줄여나갔으며, 최종적으
로 염지희 작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.

선정된 염지희 작가는 예술적 독창성, 자기의 고유한 조형 언어, 형식과 미학적 노선을 
갖추고 있으며, 한국 및 글로벌 현대미술의 흐름의 경향 등을 감안할 때에도 발전 및 확
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많은 기대를 모았습니다. 또한 인천미술의 발전적 측면에서도 
지역적 긴밀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어 인천아트플랫폼의 <인천미술_올해의 작가> 
전시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. 

후보자 모두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충분한 역량을 지니고 있었기에, 논의가 길게 
이어졌고, 결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. 단 한 명밖에 뽑을 수 없었다는 데에 큰 아쉬움
을 표합니다. 심의 대상 작가들 모두에게도 앞으로의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. 각자의 작
품 세계가 더욱 확장되어 풍성한 예술적 활동의 행보를 이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.

<인천미술_올해의 작가> 전시가 인천이라는 독특한 지역성과 보편적 창작 성과를 창의적
으로 결합해가는 의미있는 전시로 자리매김하여 인천의 다양한 예술씬이 보다 풍부하고 

<2024 인천미술_올해의 작가(청년)> 선정 심의총평



흥미롭게 발전하고 지역의 많은 사랑을 받기를 기원합니다. 

심의위원
  - 심상용(심의위원장, 서울대 교수)
  - 권순학(인천대 교수) 
  - 문혜진(미술비평가)
  - 박가희(서울시립미술관 학예사)
  - 이수영(백남준아트센터 학예사)



[별첨] <2024 인천미술 올해의 작가(청년)> 위원회 명단

○ 전시운영위원
  - 이태호(운영위원장, 전)경희대 교수, 예술가 및 비평가)
  - 이채영(백남준아트센터 학예팀장)
  - 최병국(예술가, 전)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) 
  - 최태만(국민대 교수, 미술비평가) 
  - 홍선웅(예술가, 인천문화재단 이사)

○ 추천위원
  - 김순임(예술가)
  - 김홍기(미술평론가)
  - 정  현(인하대 교수, 미술비평가)
  - 채은영(임시공간 디렉터)
  - 최윤정(문화비축기지 큐레이터)
  - 이영리(인천아트플랫폼 큐레이터/팀장)
  - 이은진(인천아트플랫폼 큐레이터)

○ 심의위원
  - 심상용(심의위원장, 서울대 교수)
  - 권순학(인천대 교수) 
  - 문혜진(미술비평가)
  - 박가희(서울시립미술관 학예사)
  - 이수영(백남준아트센터 학예사)


